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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생존 승부수 통할까 
투자자 몰리는 주택 임대사업
투자패턴 바꾼 워런 버핏 왜? 

인생 2막의 꿈…성공하는 귀농 경영

‘국내 최대 단과대’ 중앙대 경영경제대의 대변신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 받는 전자재료 시장

PB 전쟁 최전선 떠오른 강남파이낸스센터의 비밀

‘제조 명가’ 포스코가 구글과 손잡은 진짜 이유

‘소용돌이’시대

대반전 
유망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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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 GLOBAL

베트남 조세정책의 가변성

자국 이익 따라 정책‘갈지자’행보
정정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법인장

베
트남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에는

법 제도가 다르다는 것 못지않게 정책의 집행이 투

명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러한 정책 가변성의 단적인 예로 최근 혼다자동차의 현

지 합작법인(혼다 베트남)에 대한 자동차 수입관세가 논

란이 되고 있다.

베트남 관세청은 지난 8월 혼다 베트남에 2005년부

터 수입한 시빅 및 CRV 모델용 바퀴와 좌석 부품에 대

한 수입관세로 약 3조3400억 동(1억6000만 달러)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드 베트남에 대해서도 약 325

억 동의 수입관세 부과 결정을 발표했는데, 이들 결정의

근거는 재무부가 2010년 11월 15일 제정해 2011년 1월

1일 발효된 회람(Circular) 184다.

2002년 베트남 정부는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이 베

트남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이용하면 낮은 세율

을 적용하기로 했다. 2005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수입

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해체 비율(breakdown

level)이 높은 부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기

로 했다. 그런데 당초 베트남 정부의 기대와 달리 대부분

의 완성차 업체들이 해체 비율이 낮은 부품들을 들여와

베트남 내에서는 단순 조립만 함으로써 국내 부품 산업

에 대한 파급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재무부

는 회람 184를 제정해 수입된 부품 세트 중 어느 하나의

부품이라도 결정문(Decision) 28에서 정한 것보다 해

체 비율이 낮으면 수입 부품 세트 전부에 대해 완성차 수

입 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높은 세율(77~82%)을 적

용하도록 한 것이다.

혼다 베트남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결정문 28에 따

라 수입 부품의 해체 비율 및 현지 조립·생산 비율을 산

정해 개별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신고를 했는데 베트남

관세청은 회람 184에 따라 일부 수입 부품의 요건이 미

비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입 부품 세트 전부에 대해 완성

차 수입 시 적용되는 세율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

이다. 혼다 베트남은 회람 184 제정 이전에 수입된 부품

에 대해서는 기존 결정문 28에 따라 관세 신고를 한 것

이 적법하다는 주장이지만 베트남 관세청은 회람 184를

근거로 그 이전(2005~2010년)에 수입이 완료된 부품

에 대해서도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한편 관세청의 부과 결정에 대해 혼다 그룹이 베트남

에서 철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일본 대사관도 이에

동조해 항의 서한을 보내자 베트남 총리와 재무부

(MOF)는 혼다 베트남이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을 제안했다. 그 내용은 결정문 28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 부품의 가액 합계가 그 해 완성차 모델에 사용

되는 전체 부품 가액 합계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

는 회람 184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 부과 결

정의 근거가 된 회람 184를 제정한 재무부가 스스로 예

외를 인정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자국민들로부터 힘

있는 외국 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베트남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들은 혼다 베트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그 추이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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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수입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사진은 포드 베트남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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